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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선박 보수 마무리 단계
보수상태 확인 후 유조선 이동 방침 …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하역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를 낸 유조선의 보수작업이 완료 단계에 이른 가운데 방제당국이 유조선 잔

여 원유 유출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 신중하게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사고로 부서진 유조선의 1번, 3번, 5번 탱크 수리를 사고발생 11일만인 12월17일 오후 

3시30분경 모두 완료했으며 현재 선체 외판 및 갑판에 묻은 타르덩어리를 청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심판관은 “기상 악화로 보수작업이 자주 중단되고 있는데다 파공된 5번 탱크의 

파열 형태가 복잡해 철재 갑판 덧씌우기 작업이 늦어졌다”며 “해상에서 흔들리는 상태로 작업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1번 탱크의 손상 규모가 작아서 일찍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

다.

또 “사고당시 갑판을 뒤덮은 원유가 휘발성분이 모두 날아가면서 끈적끈적한 성분만 남았다”며 “대산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업체를 승선시킨 뒤 갑판 세척작업

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제당국은 유조선 보수를 마치는 대로 4도 가량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운 뒤 선주 및 화주측 관계자와 

보험회사 대리인 등을 승선시켜 정확한 원유유출량을 측정하는 한편 보수작업 상태를 확인시켜 완벽하게 보수

됐다고 판단될 때 유조선을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고 유조선은 이르면 12월18일, 늦어도 12월20일 오후경에는 당초 목적지인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으로 보내져 원유를 하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심판관은 “사고 선박이 안전한 상태가 아닌 만큼 또 다시 원유가 유출되거나 최

악의 경우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치고 원유를 하역해야 안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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